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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ing or parenting behaviors has been a key subject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Studies on the

parenting mainly focused on either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and child outcomes or

variables predicting parenting behaviors. Regarding child outcome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has been more frequently studied than their cognitive developmen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children, and contextual environments have received attention in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Recently, there have been attempts in identifying the processes that are hypothesized to

mediate or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nd developmental outcomes. Furthermore, the

studies using longitudinal data have been increased as well. For a future direction, the age-specific and

culturally sensitive measures assessing Korea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re needed. Research efforts

and policies should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Key Words：양육행동, 양육방식(parenting behavior),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양육신념(parenting

belief).

Ⅰ.현 황

부모의 양육방식은 지난 30년 동안 아동학 연

구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아동의 발

달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시대적 변화 및 아동학의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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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부모의 양육역할 뿐 아니라 연구자

의 관심주제 및 연구방법 또한 변화해 왔다. 아

래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

들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연구의 주요결과

와 동향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연구주제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행동이나 양육

태도라는 주제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

점을 맞추어 왔으며, 양육행동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

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아동의 사

회성 및 정서발달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으나 차

츰 아동의 인지 및 지능발달 등 다양한 발달영역

과의 관계로 연구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한

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특성(인성, 원가족 양육경험, 신념 등)이

나 아동의 특성(성 및 연령, 형제유무, 기질, 장

애유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지지망이나

부부관계 등의 맥락적 특성에 관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어

머니와의 양육행동비교, 다양한 가족형태나 문

화 간 양육행동 비교연구, 그리고 대리양육자의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는 아동기와 유아기에 속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영아기와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

편,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실험, 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그러나 자료수집 방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연

구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연

구는 어머니 보고 자료와 함께 영아와 양육자간

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예：한지현․이영환, 2005; 이형민․

박성연․서소정, 2008) 한편, 유아기 이후는 주

로 어머니가 질문지 자료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

로 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전이나 세대간 비교

연구에서는 주로 회고식 보고가 사용되며, 이외

에도 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양육방식을 내용분

석한 연구(예：김영주, 2004)도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연구설계로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나, 최근에 이르러 단기 종단연구(예：정옥분․

Rubin․박성연․윤종희․도현심, 2003)가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분석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상관분석, 변량분석 및 회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종단적

연구자료나 대규모 패널데이타를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추세(예：이주리, 2008)에 힘입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외에도 종단자료의 변화

양상을 검증하는 잠재성장모형 분석도 점차 늘

고 있다.

3.연구주제별 주요결과

1)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하여 볼 때, 일일

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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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지도, 적절한 한계설정,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개방적 의사소통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

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이나 자아존중감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다. 반면에, 부모의

과보호, 허용, 그리고 강압적 행동은 아동의 낮

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 또한 긍정적 정서표

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

되는 반면(유은희․임미옥, 2006), 정서적 학대

나 방임적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

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옥자․현온

강, 2005).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

며(나유미․임연진, 2003), 문제행동이나(안혜

원․이재연, 2009),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김선애․김준호, 1995)

감독행동(monito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최근에 들어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간

의 관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은 영

아기나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에서 특정

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아기에는 양육자

의 민감성이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지현․이영환, 2005), 물체지향적 상호작용이

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변

인임을 밝히고 있다(박성연․서소정․Bornstein,

2005). 또한 청소년기에 심리적 통제행동이 청소

년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박성

연․이은경․송주현․Soenens, 2008)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지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양육행동 요인은 부모의 민감성이나 반응성

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가 하는 이야

기에 대해 어머니가 적절한 추론을 제공하고 긍

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을 높이는 요인이며(한유진․유안진, 2001),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아동의 인지발달

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김말경․박혜원,

2008).

2)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부모의 특성, 아

동의 특성, 맥락적 특성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대체로 부모

의 특성, 아동의 특성 및 기타 맥락적 특성에 대

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부모의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부모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

부터 받은 원가족 양육경험(발달사)이나 부모의

인성적 특성 및 부모의 신념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어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분리

가 잘 이루어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수용

적이고(정문자․최난경, 2004), 원가족에서 처

벌경험이 적을수록 부모는 효율적인 훈육을 하

며(문혁준, 2001),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은 할아

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박성연, 2002).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원가족에서 가족구성원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

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

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이고, 안정적인 정

서를 가진 어머니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온정적

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권위주의적 양

육행동은 덜 한다(전현진․박성연, 1999). 또한

어머니가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있고 사려성이

높은 경우 아동에게 온정․수용적인 태도를 보

이는 반면, 충동적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경

우 거부․제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된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2). 이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은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양육행

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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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백종화, 2009).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는 인간행동 이해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면

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부모특성관련 변인들로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이 주목

을 받아왔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아동관이나 사

회화의 목표 및 사회화 방법(즉 양육방법)에 관

한 내용으로 연구되어온 반면(예：김예빈․박

성연, 2005),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은 양육

행동의 중재 또는 매개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김미숙․문혁준, 2005; 서소정, 2004; 신숙

재, 1997; 최형성, 2005).

아동의 특성은 주로 기질과 관련되어 연구되

어 왔다. 기질은 부모의 반응을 유발시키는 중요

한 요소로서 특히 부정적인 기질적 특성과 관련

된 정서성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문혁

준, 2001). 그러나 어린 영아의 경우는 부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부모의 반응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도 하여(유명희, 1991), 부정적인 기질이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 말부터는 접

근성이나 두려움이 큰 기질과 관련된 행동특성에

관한 관심도 많아져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큰 아

동의 경우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은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정

옥분 등, 2003). 같은 맥락에서 2세 때의 기질이

나 사회적 행동억제는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

동을 할 경우에만 4세 때도 그러한 사회적 행동

특성을 나타내(박성연․송주현․Rubin, 2008a)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

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이나 양

육스트레스 등 양육자의 지각적 특성이 매개변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순한 기

질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 수

용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최형성, 2005),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박경자․권연희,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기질자체보다는 아동의 기질로 인한 어머니

의 정서적 상태가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특성 중 아동의 성 및 연령, 발달

단계, 형제유무(외동아, 형제아)나 장애 등도 연

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우선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

구(안지영, 2001)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여아

보다 남아를 더 과보호하거나(유우영․이숙,

1998) 반대로 남아보다 여아를 더 과보호한다는

연구도 있어(박성연․Rubin, 2008)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

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일관적으

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거부, 통제 등 부정

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우

영․이숙, 1998).

한편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외동아

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았으나,

한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줄

어든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도 형제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숙경(1989)은 외동이

를 둔 어머니가 형제아의 어머니에 비해 과잉보

호를 한다고 보고하였지만, 도미향과 윤지영의

연구(2004)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형제유

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최근에는 장애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아동

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도 늘고 있다(전민영,

2008; 최인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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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아동의 특성 외에도 이들을 둘러싼 환

경, 즉 맥락적 특성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 부부관계,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사회계층,

사회적 관계망 등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맥락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합리적 지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정

적인 감정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온정, 수용

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허용적 또는 거

부적 양육태도(이지희․문혁준, 2007)나, 어머

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정미경․김영희, 2003)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비취업

모의 자녀들보다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사회

적, 정서적 반응을 덜 경험한다(이영․신은주․

나종혜, 1994). 그러나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취

업유무 자체보다는 특히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근무시간 및 수입에 따라 달라져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이선희․도현심, 2007), 보다 적은

시간 일하고, 총수입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현

정, 2009). 이외에도 저소득층가정의 양육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저소

득층의 경우 특히,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나 부부

관계의 질(황혜원, 2004) 또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미라․곽은순․윤장숙, 2007)가 비효율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원으로서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효율적인 훈육태도 및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된다(최형성,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유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는 사회적 지지로 인

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3)양육행동비교 연구：아버지의 양육, 다양

한 가족형태, 문화 간 양육행동 비교

가치관의 변화나 취업모의 증가 등 사회변화

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새로

운 조명을 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이혼이

나 사별로 인한 아버지 부재가 아동의 발달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나, 아동의 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

러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는 양육참

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예：설경옥․

문혁준, 2006; 이지영, 2008; 최한순, 1995). 이러

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도

움을 줄 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의 참여 등으

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가

져옴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이혼가정, 한 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나타나는

양육방식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일반가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여

러 가족형태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가 가족형태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환경이나 달

라진 양육방식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예

를 들어, 홍순혜(2004)는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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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에 있어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육방식에서

의 문화 간 차이나 다문화가정에서의 양육상황

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점

차 증가하고 있다(예：이영주, 2007; 고유미,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각 문화에 따른 양육자

의 가치관이나 양육신념의 차이가 양육행동이나

양육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

육자인 결혼이민 여성들이 겪는 양육 상황 및 적

응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다루고 있어서 양육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4)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대부분의 양육행동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이나 요인으로 Schaefer(1965)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이나 Baumrind(1971)의 민주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

로 하되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양육행동척도

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예：박성

연․이숙, 1990; 임정하, 2003; 허묘연, 2004). 또

한 최근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 시기의 발달

에 보다 효과적인 양육행동 요인이 있다는 것이

주장됨에 따라(Bornstein, 2002), 우리나라 연구

에서도 아동의 연령이나 특정한 발달영역과 관

련하여 양육행동 유형을 구분하거나 세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아기에

는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이 영아의 발달

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박경

자, 2001; 이형민 외, 2008) 한편,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통제행동이나 행동적 통제행동, 부모자

녀간 의사소통 등이 발달에 특히 중요한 양육행

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성일․김남희, 2001;

박성연 외, 2008b; 박성연․이은경, 2009; 심희

옥․김영미, 2000). 또한 일부연구에서는 아동

발달의 각 영역별로 더 중요한 양육의 하위요인

들이 개발되기도 하여 아동의 학업동기와 관련

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업적 양육행동과 비학

업적 양육행동으로 나누는 한편, 학업적 양육행

동에는 학업통제관여, 학업자율성격려, 학업기

대 등의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예：정지영․

김희화, 2005). 같은 맥락에서 유아에 대한 어머

니의 과보호적 양육방식은 과잉보호와 아기취급

행동 등으로 구분하거나 청소년기 부모의 과보

호적 양육방식은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자녀와의 분리불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만(정

은영, 2008; 허묘연, 2004), 이러한 연구경향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5)기타：부모외 양육(조부모양육), 대리양육,

부모교육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부모지

만, 양육역할은 확대가족 및 타인이나 시설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확대가족 중에서는

특히 조모의 양육이 연구되어 왔으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대리양육이나 보육사의 양

육방식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예：김혜

지, 2006). 한편,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근래에 이르러 특히 부모

교육이 주목을 받아왔다.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들은 대부분 아동의 연령별 또는 행동특성에 적

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단기적으로 부

모들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

고하고 있어(김민정, 2008; 도현심 외, 2008), 보

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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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쟁점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나 방향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양육행동 유형의 세분화 및 구체화

앞서 고찰하였듯이 양육행동연구에서 주로 사

용되었던 양육행동척도는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

되어온 양육행동유형이나 양육행동차원들이며,

연구자들에 따라 각 유형이나 차원을 좀 더 세분

화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해왔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수용과 통제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유형화된 민주적, 권위주의

적(강압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행동은 대부분

복합적인 양육행동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

구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ark & Cheah, 2008). 또한 최근

에 이르러는 아동의 발달단계나 상황특수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행동발달을 위해 보다 적절

한 양육행동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Bornstein, 2002; Davidove & Grusec, 2006). 이

에 따라 양육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과 당면

과제는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영역에 따라 발달과

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양육측면을 세분화함으

로써 각 발달시기에 적절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

제적 양육행동은 처벌, 강압, 제한, 죄의식 유발

등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통제적

행동은 긍정적 측면인 감독이나 행동적 통제와

부정적인 측면인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질 수 있

으며 그로 인한 발달적 결과도 다르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Barber, 2002). 국내에서는 일부 연

구에서(박성연․이은경, 2009; 정윤주, 2004) 양

육행동유형의 세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발달의 이해를 위해서는 양육행동 구성요소

의 세분화 및 구체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한 양육행동유형 개발

의 필요성

서구를 중심으로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의 발

달간의 관계에서의 문화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

기되어 왔다(Bornstein & Cheah, 2005; Chao &

Tseng, 2002).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나

온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서구의 척도는 우리나

라 문화권에서 보면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은 내

용이 발견된다. 양육행동과 발달간의 관계나 양

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서구연구와 국내

연구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에 기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서구의 영향을 받

은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머니들은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서

구와 유사성 또는 차이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행동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시급하

다고 본다.

3.생태학적체계이론과각체계의복합적영향

력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양육행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

하고자 한 국내연구들은 특히 Belsky(1984)의

가족과정이론의 세 가지 중요변인인 부모의 특

성, 아동의 특성 및 맥락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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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각 변인들의 독립적(unique)영향력이나

누적적(additive)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

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변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나

양육행동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타

당한 중재변인의 영향력 등 관련변인들의 복합

적(multiple)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4.양육신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양육행동은 인성이나 상황적, 맥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화 목표

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양육행동

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으로 지금까지 자녀관, 교

육관 및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부모들

이 가지고 있는 사회화 신념내용 자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부모는 자녀를 사회

의 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기르기 위해 사회적

또는 정서적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자녀가 어

떤 특정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람직하

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도방안을 세우게 된다. 이러

한 부모의 사회화 목표(goal), 귀인(attribution),

사회화전략(strategy)등 양육신념을 파악하는 연

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뿐 만 아니

라 양육신념연구는 아동의 행동발달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아동발달이론을 정립하

는데 도움이 된다.

5.다양한형태의가족을대상으로한양육행동

연구의 활성화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류층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이나 다양한 형태

의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모, 맞벌이 부부, 이

혼증가, 결혼이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함

께 2000년 이후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 부

모, 가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 조부모-손자녀 가

정, 재혼가정, 아버지가 일차적 양육자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날로 증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가정에서 이루어지

는 양육방식이나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

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나 아버

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이들의 양육방식과 관련

된 변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부

적응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강조되어야할 연구과

제이다. 또한 이차적인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참

여에만 초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과

달리, 일차적인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6.측정도구,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의 다양화

추구

양육행동연구는 특히 자기보고나 아동보고 질

문지외에도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

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과



아동양육방식 9

- 23 -

다양한 평가자를 통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다행히 최근 대규모 패널데이타를 이용

한 종단연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

들이 횡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있고, 소수의 연구만이 종단적 연구설계를 시

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간의 행동발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교류적 관계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

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발달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설

계 및 발달궤적을 추적하는데 적합한 자료분석

이 필수적이다.

Ⅲ.실제적, 정책적 이슈

1.개인적 차원：부모교육 참여를 통한 양육행

동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외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데 도움

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방안이 필요

하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 양육방법이나 자녀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하다는 점에서(정문자․어주경, 2000;

최미경․신정희․구현경․박선영․한현아․

최단비, 2008)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부모들이 참

여하고 있어(도현심 외, 2008) 부모교육의 효과

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지금까지 보다 더 광범위

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로 접근성 향상을 돕거나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즉,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돌 봐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직

장일로 바쁜 부모를 위해 직장에 기반을 둔 부모

교육의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

교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교

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앞으로 부모가 될 예

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형태 측면에서도 일회성 강연 형태의

부모교육을 넘어서 양육행동의 변화를 실제적으

로 도출해낼 수 있는 다회기의 실제적이며 체험

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부모교육 내용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별 또는

기질적 특성에 따른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동을 둘러

싼 다양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의 효능감, 의사

소통의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이봉주․김

선숙․김낭희, 2009) 저소득계층 부모의 양육행

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이 절실하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도 요구된다.

2.사회적, 국가적차원：긍정적 양육행동을유

도할 양육지원방안 구축

보육의 질과 긍정적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외 연구(박성연․고은주, 2003; 박

성연․임미리, 2002; Adi-Japha & Kle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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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급여와 복지

의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야 하며(이미화, 2005),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아

보육을 강화하고 발달단계별 아동의 특성에 적

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같은 요구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보육예산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기관의 역

할은 보육 및 양육관련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해주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외국사례와 국

내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례(이미화, 2005)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단체와 가정보육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모와 보육종사자들에게 보

육 및 양육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자원을 통

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

인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점점 늘고 있는 빈곤가족, 한부모 가

족,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이 처한 양육에서의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실질적 정

책을 수립해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기

관의 설립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9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

센터, 2009)와 42개소의 보육정보센터(중아보육

정보센터, 2009), 그리고 44개소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이 있지만 여

전히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인력도 부족

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학문적 차원：과감한 연구비 지원확대

앞서 제기한 개인적 차원과 정부 및 사회적 차

원의 실제적․정책적 시사점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문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단연구가 보편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단기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대상도 전국표본 추출이 아

닌 지역표본 추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현실은 국가의 연구비 지원에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미국정부 차원에서 수행된 아동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다(The

National Children's Study, 2009). 양 국가의 경

제규모를 상대적으로 고려해 비교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여전히 적은 실정이

므로, 앞으로 정부차원의 아동관련 연구 지원예

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양육행동연구

는 아동발달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발달단계

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종

단연구를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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